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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및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심각해지는 기상변화와 생  태계의 파괴 

등으로 인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가 되고 있다. 이러한 이유로 친환경물질 및 소재개발에 

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소재 분야에서의 

노력이 많이 필요하다. 자동차 부품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판재나 폼을 보강하는 재료

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연섬유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

될 수 있다. 대부분의 플라스틱 보강재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 때문에 유리 섬유를 사용하지만 

자연 섬유로도 비슷한 강도를 나타낼 수 있다. 많은 자연섬유 중에서도 대나무섬유는 국내에서

도 서식하며 성장속도가 빨라 해외의존도가 다소 낮아 국산재 시대를 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

수 있으며 다른 친환경 소재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높고 경제적인 섬유재료이다. 따라서 본 연구

는 대나무 섬유의 함량 20, 30, 40wt%  따라 기계적 물리 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유리 섬유와 

비슷한 강도와 물성을 만족 시키기 위해 연구해 보았다.  


